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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상집은 철야농성 9일째를 맞고 있다. 10일부터는 방송차량을 동원해 본사로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자폭실태와 상품판매전담요원의 고충 등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투쟁사를 통하여 백관기 교육국장은 "이번 투쟁은 이길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명분있는 투쟁이고 찔긴놈이 이긴다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며 중앙상집 및 전국 조합간부의 총단결을 역설했다. 
한편 중앙상집은 홍보유인물을 통해 “통신위원회의 영업조치까지 받고도 계속되고 있는 경영진의 자폭, 가개통 강요” 등을 알리고 무책임 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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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4일차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중앙본부


  9일차











철/야/농/성





6월 10일 출근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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